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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관보(1910-1945년)로 본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요츠야선교회)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성낙소 목사의 구세군에서의 활동

성낙소 목사는 조선총독부에 계출한 이력서에서 본적을 충청

남도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3의 4번지로, 출생을 1893년(명치 

26년, 실제로는 1890 경인년 생) 5월 16일로 기록하였다. 학

력으로는 명치 33년(1900년) 3월부터 45년(1912년) 11월까

지 한문수학, 대정 4년(1915년) 11월부터 5년(1916년) 8월까

지 경성 구세군사관학교 졸업, 대정 9년(1920년) 8월부터 11

년(1922년) 3월까지 경성 죽첨정(竹添町) 성서학원 수업(역자 

주: 아현동 경성성서학원), 대정 5년(1916년) 9월 구세군 사관 

소위(참위) 임명, 대정 6년(1917년) 3월 중위(부위) 임명, 대정 

7년(1918년) 4월 대위(정위) 임명, 대정 15년(1926년) 1월 구

세군 사관직 사임, 소화 5년(1930년) 11월 동경사곡선교회 기

독교회 횡빈(요코하마)교회 주임목사 임명, 소화 6년(1931년) 

11월 동경사곡선교회 조선선교 기독교회 관리 목사 임명 파송

이라고 기록하였다. 

성낙소는 십대 후반, 곧 1908년 10월 정령 허가두 사관

(Colonel Hoggard, 영국인)에 의해 한국선교가 시작된 초창기

부터 구세군에서 활동하였다. 나라를 잃고 독립을 염원하던 민

중이 제복과 군사적 용어를 사용하는 구세군에 깊은 관심을 보

이던 때였다. 민족의 안위를 염려하던 청년 성낙소도 나라를 구

하겠다는 일념으로 구세군사관이 되려고 결심하였으나 1910년 

한일합방이 이뤄지자 포기하였다가 1915년 11월에 경성 구세

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916년 9월에 구세군 사관 소위로 임

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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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군은 1915년 12월 17일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삼용리구세군전도관(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삼룡리)에 사관 성낙

소의 포교담임자계를, 12월 28일 포교규칙 제19조에 의거 성

낙소(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삼용리 거주)의 포교계(布敎屆)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090호 3, 5면(대정 5년 3월 

25일)>.

구세군은 1916년 4월 18일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충청남도 서천군 서남면 옥북리 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성낙소)

에 이근종의 포교담임자변경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194호 6면(대정 5년 7월 26일)>.

구세군은 1918년 1월 31일 삼룡리 구세군전도관(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삼룡리, 구포교자 성낙소)에 신병균의 포교담임자

변경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1728호 11면(대정 7년 5월 13

일)>, 포교규칙 제8조에 의거 성낙소의 거주지를 ‘충청남도 부

여군 남면 삼룡리’에서 ‘전라북도 익산군 망성면 어량리’로 포교

자거주지이전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1758호 7면(대정 7년 6

월 17일)>,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전라북도 익산군 망

성면 어량리 어량리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신병균)에 성낙소의 

포교담임자변경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772호 4

면(대정 7년 7월 3일)>.

구세군은 1919년 2월 27일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전라북도 익산군 망성면 어량리 어량리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성낙소)에 오순준(전라북도 익산군 망성면 무형리 118의 1번지 

거주)의 포교담임자변경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2028호 10면

(대정 8년 5월 16일)>, 동년 3월 5일 포교규칙 제9조 제2항

에 의거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면 계산리 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김성찬),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각계리 구세군전도관(구포교

자 황두인),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구세군전도관(구포

교자 김학동)에 성낙소(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면 계산리 거주)의 

포교담임자변경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050호 12

면(대정 8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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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20년 7월 30일에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구

세군(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면 계산리) 성낙소의 포교폐지계가 

계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2438호 2면(대정 9년 9월 25

일)>. 이후 1933년 2월 28일 제9조항에 의거 충청북도 영동

군 영동면 계산리 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성낙소)에 안교철의 

포교담임자변경계가 계출되었고<조선총독부관보 제1935호 5

면(소화 8년 6월 23일)>, 1935년 8월 17일 제9조항에 의거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각계리 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성낙소)

에 허영(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거주)의 포교담임자변

경계가 계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2649호 5면(소화 10년 

11월 11일)>.

여기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구세군이 1920년 7월 30

일에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구세군(충청북도 영동군 영

동면 계산리) 성낙소의 포교폐지계를 계출한 이유가 무엇이었는

가라는 점이다. 성낙소 목사의 <자서전> ‘제1장 성낙소의 출생

과 가정 및 교양’<성낙소 목사의 자서전: 기독의 교회와 성낙

소와의 관계(편집 및 부록: 김종기, 조동호, 그리스도의 교회 연

구소, 2010, 9-12쪽)>을 보면,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때 영동지

방의 유지와 청년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왜경에게 

쫓겨 다녔고, 이듬해인 1920년 8월부터 1922년 3월까지 경성 

죽첨정(竹添町) 성서학원(아현동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여 수

업을 받았다는 사실이 다음의 글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승만 박사의 독립선포에 의하여 기미년(1919) 3월 1일에 대표자
들이 독립선언문을 선포하고 독립만세를 전국적으로 호창할 때에 
성낙소 자신도 때가 왔다고 하면서 활동을 개시하려고 할 때에 전
주 지방령(전주지방영) 구세군에서 영동지방령(영동지방영) 영국인 
쏘세벨 보(소서별 지방관의 보좌)로 영전되어 영동읍으로 이동하고 
지방유지와 청년들을 망라하여 영동에서 독립만세를 전 시민들이 
호창한바 일병에게와 경찰대에게 사망한 사람이 21명이요, 중상자가 
수십 명이었다.

그 후에 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 선동자 중의 한 사람이 성낙소 
자신임을 눈치 챈 일경을 피하여 즉시로 구세군 복장을 벗고 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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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야간 급행열차를 타고 경성 수창동 어느 과부 집에 잠복하여 
만주와 상해로 몇몇 동지와 함께 가려고 하다가 동지 중 한 사람이 
체포되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지고 피신책으로 향촌에서 은거하면서 
성경을 수양겸 숙독하는 중에 급기야 신앙의 싹이 나고 과거 생활
을 회고한 즉 선악을 양심적으로 비판하면 선과악다(善寡惡多)하여 
인격적으로나 종교도덕으로나 탐욕적인 동시에 신앙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죄악의 장지성중(將止城中) 시민으로 생활한 것을 대 각성
하여 성서적으로 신앙생활하기로 결심하고 그 전에 진정으로 인도
하려던 곽재근 목사가 머리에 떠올랐다. 즉시로 기차를 타고 대전 
사택을 방문, 성서학원으로 입학하고자 추천서를 얻어 입학지원서를 
제출하였더니 1개월 만에 입학통지서를 받고 즉시로 상경하여 성서
학원에 입학하여 수양을 마쳤다.

그러나 성낙소 자신은 양심적으로 생각한 즉 신앙의 생활과 신성
한 교역자의 생활을 하는 동시에는 명랑한 신분으로 출발하기 위하
여 과거 구세군 교역생활의 부족과 신분상 결점을 원상회복하는 것
이 성경상으로나 신앙적으로 진선진미(眞善眞美)로 알고 구세군 단
체에서 다시 신앙생활로부터 최하로 시작하여 하사관을 경유하여 
완전한 복직으로 정사관이 되어 신분을 회복한 후에 당당한 교역자
인 것을, 상제(上帝)전에는 신앙으로 철저한 회개자복을 하여 죄를 
사유함 받고, 단체적으로는 복직함으로서 신분이 보증되었다.

곽재근 목사는 성결교회의 목사로서 1922년 함경남도 북청으

로 파송받기 전까지 1916-20년 사이에 부여군 금천과 홍산에

서 사역하였고, 1920년 대전교회, 1921년 부강교회에서 사역

하였다.<활천(정상운, ‘겸손과 온유의 목회자 곽재근 목사,’ 

572권 7호, 2001, 29-31쪽)> 성낙소 목사도 1915-17년 사이

에 부여군 구세군교회들에서 사역하였으므로 곽재근 목사가 자

신을 “진정으로 인도하려던” 분이라고 기술한 것과 기미년 독

립만세운동 때 영동지방의 유지와 청년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

을 주도하여 왜경에게 쫓겨 다녔다는 것과 “대정 9년(1920년) 

8월부터 11년(1922년) 3월까지 경성 죽첨정(竹添町) 성서학원 

수업” 즉 아현동에 있었던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곽

재근 목사의 “대전 사택을 방문, 성서학원으로 입학하고자 추천

서를 얻어 입학지원서를 제출하였더니 1개월 만에 입학통지서

를 받고 즉시로 상경하여 성서학원에 입학하여 수양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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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술한 성낙소 목사의 이력서와 자서전의 내용들이 모두 일

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성낙소 목사의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

계 계출

독립만세운동사건으로 구세군에서 포교폐지를 당한 성낙소는 

1920년 8월 경성성서학원(성결교)에 입학하여 1922년 3월에 

마치고 구세군에 백의종군하였다. 성낙소는 하사관을 경유하여 

정사관에 복직됨으로써 다시 포교할 수 있게 되었다. 

성낙소는 “기독교 각파가 기독 정신의 골자인 박애(博愛)로 

속죄구령의 목적을 충각(忠覺)하고 각기 자파(自派)의 교세만 

확장하려는 동시에 자파가 아닌 교회는 이단시할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심이 농후함으로 상대하는 입장에 소원(疏遠)함을 

유감으로 생각하였다.”<자서전(13-14쪽)>. 따라서 성낙소는 

1927년 정월 초에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2구 290번지 

처가(妻家) 사랑방에서 구세군교회가 아닌 무교파 ‘기독지교회

(基督之敎會)’를 시작하였는데, 이 교회출신으로서 동경신학교에 

유학한 청년이 1930년에 성낙소를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 커닝햄에게 소개하였고, 커닝햄이 도항증과 배삯을 보내 

성낙소를 일본에 초청함으로써 요츠야선교회와 인연을 맺게 되

었다. 

성낙소는 1930년 5월에 동경에 도착하여 커닝햄을 만났다. 

이날은 커닝행 가족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귀국하기 하루 전날

이었다. 성낙소는 요코하마시 미야다죠 조선인교회(橫浜市 宮田
町 朝鮮人敎會)를 맡기로 하고 먼저 요코하마로 떠났고, 뒷날 

요코하마 출항부두에 나가 커닝햄 가족을 환송하였다.

성낙소 목사는 1931년 9월(신미년) 하순경에 박흥순 목사를 

대신하여 동경 요츠야선교회 조선지역 포교관리자로 임명을 받

고 귀국하였다. 성낙소 목사가 서둘러 한국에 아주 귀국한 이유

는 한국에 남아 있는 사모의 중병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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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소는 <자서전> ‘제5장 본국에 포교 임명(1931)’에서 조

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관리자설치계를 계출하게 된 이

유와 그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성낙소는 1931년(신미년) 9월 하순경에 귀국하여 본가에서 1개월 
간 휴양하고, 그 해 11월 15일에 경성에 도착하여 계동에 거주하며 
포교를 하려고 한 즉, 일제정책에는 포교하려면, 조선 총독부 종교
과에 포교계를 내어 등록된 후에야 하는 고로 포교계를 내는데, 교
회 명칭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매우 지연된 것은 기독의 교회라 함
은 각 교파도 기독의 교회이니, 기독의 어떤 파라고 하라 하므로,
성낙소의 답은 우리 교회는 교파가 아니고 초대의 교회가 기독의 
교회이며, 기독의 각 파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니, 제출한대로 등록
하여 주기를 원한다고 수삼 개월을 힐난하다가 관리들도 어찌할 수 
없으니, 성목사의 임명장을 휴대하고 출두하라고 하므로 지참하였더
니, 열람한 결과 동경 요츠야 선교회(東京四谷宣敎會) 기독의 교회 
선교사 커닝함이라고 싸인한 것을 보고는 이와 같이 증정(證正)하여 
제출하라고 하기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의 교회’라는 명칭으로 제
출하였더니 즉시로 등록되어 포교를 활발히 하여 계동, 공덕동, 청
엽동, 내수동, 인천 송현동 외 2곳과 평북 구성(平北 龜城)에 기독의 
교회를 1년 반 동안 7개 교회를 설립하였고, 부여 지방에는 기성(旣
成)한 교회였다.

1932년에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 생산한 기록물철,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 설치계에 관한 건>(관

리번호 CJA0004799, 문서번호 88-69, 286면) 및 ‘동경사곡선

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 건’<사원 창립허가 포

교관리 기타의 건(소화 7년)>에 의하면, 성낙소는 1932년 6월 

11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규칙 제7조 제2항에 의

거 계출한 포교관리자설치계에서 교단이름을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를 “성낙소”라고 기재하였고, 주소를 “경

기도 경성부 숭4동 4번지”로 적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1692

호 6면(소화 7년 8월 26일)>. 성낙소는 포교방법으로 “포교소

에서의 설교, 순회포교(각 지방 순회하여 전도 강연, 사경회 및 

부흥회), 가정전도(가정을 방문하여 성서, 구원, 기도회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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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포교 및 노방전도”라고 기재하였고, 포교관리자의 권한으로 

“총회, 연회, 지방회 의장, 목사안수례 집행, 교역자 임명 등을 

관리 감독 등”이라고 적었다. 성낙소는 포교관리자설치계를 계

출하면서 요츠야선교부가 1932년 2월 8일 발행하고 윌리엄 D. 

커닝햄이 서명한, “경성 계동 127번지의 성낙소 목사를 박흥순 

목사를 대신해서 한국 사역자로 임명한다”는 신분증명서를 첨

부하였다. 

<자서전>에서 밝혔듯이 성낙소는 포교관리자설치계를 계출

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포교관리자설치계가 조선총

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접수된 날짜는 1932년 6월 11일이었고, 

심사와 조사를 마치고 결제가 난 날짜는 동년 8월 6일이었으

며, 그 내용이 조선총독부관보에 실린 날짜는 8월 26일이었다. 

성낙소의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접수 받자마자 조선총독부 학무

국 사회과는 25일 일본 동경 문부성 종교과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동경시 사곡구 중정 6번지)가 정규 수속을 받아 포교

하고 있는지 사실여부를 취조하여 결과를 알려달라는 조회서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일본 문부성 종교과에서는 조선총독부 사회

과에서 조회를 요청한 서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관

종 34호 소하 7년 7월 11일).

문  부  성

관종34호
1932년(소화7년) 7월 11일
문부성 종교과

조선총독부 귀중

6월 27일부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에 관한 건에 대하여 조회
한 결과, 상기의 교회는 당국에 있어서 기독교회의 일파로써 취급하
는 것으로 신청한바와 같이 기독교의 일파로써의 승인은 법규상 그
런 수속이 정해져있지 않아도 포교 병교회 등에 대해서는 각각 수
속을 끝내고 포교하고 있는 것으로 상기와 같이 회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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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는 조회서에 대한 답변을 받고, 8월 20일에 다음

과 같은 ‘관보 게재안’을 작성하였다.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 건

경기도 경성부 숭4동 4번지 성낙소에 의해 상기 제목의 신고서를 
별지대로 계출한 결과, 동파의 본국의 본부는 내지 동경시에 소재하
며, 이것의 연장으로 포교하는 취지에 대하여 만일을 위해 문부성에 
조회 한 결과, 실제로 기독교회의 일파로 취급하여 포교 병교회 등
에 각각 정당히 수속을 마치고 포교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 상기와 
같이 수리하여 하기의 공고와 같이 결정됨.

성낙소 목사가 계출한 포교관리자설치계는 1932년 8월 26일

자 관보에 게재되었다. 

3. 성낙소 목사의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에서의 활동

요츠야선교회의 서울 제1교회는 1932년 초까지 경기도 경성

부 계동 127번지에 있었다. 성낙소는 이 교회를 숭4동 4번지 

2층짜리 목조건물로 옮겨 주일학교(유치원)를 설립(1932년 3

월 14일)하였고, 이 주소지에 1932년 6월 11일 포교관리자설

치계를 계출하였다. 이후에도 성낙소는 서울 제1교회와 포교관

리사무소위치를 숭4동에서 수창동으로<조선총독부관보 제

1857호 6면(소화 8년 3월 20일)>, 다시 수창동에서 적선동

<조선총독부관보 제2257호 6면(소화 9년 7월 19일)>으로 주

소를 옮겼고, 이후에는 해방 전까지 아현정 473번지에 있었다. 

이동이 잦았던 이유는 경성에 요츠야선교회가 소유한 건물이 

없었고, 포교관리자의 거주지에 포교관리사무소를 둬야했기 때

문이다. 비록 커닝햄이 전 총독 사이토 자작의 허가를 받았다고

는 하나 1924년 5월부터 1932년 6월 11일 이전까지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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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니었다.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선교는 1924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으나 1932년 6월 10일까지 만 8년간 조선총독부 학무

국 사회과에 포교에 관련된 어떤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성낙소 목사가 귀국하기 전까지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선교 8년

의 결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성낙소 목사는 

포교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1932년 6월 11일 ‘동

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란 교파명으로 포교관리자설치계를 계출

하였다. 그리고 1932년에 서울의 2개 교회, 1933년에 인천의 

1개 교회를 위해 포교소설치계를, 자신과 김문화 목사의 포교계

를 계출하였다. 1924년 5월부터 1933년 5월까지 만 9년간 펼

친 요츠야선교회의 열매는 성낙소가 계출한 이 세 개의 포교소

가 합법적인 면에서 보면 전부였다. 이뿐 아니라, 성낙소 목사

는 인천 난도(남동)교회를 요츠야선교회의 제15번째 교회로, 담

임자로서 매월 세 번씩 주일 오후에 설교를 했던 인천 송현기

독교회를 요츠야선교회의 제16번째 교회로 승격시켰다. 성낙소

는 이들 인천의 교회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게다가 성낙소는 <자서전>에서 평

북 구성군 방현면의 기독교회설립을 언급하고 있을 정도였다. 

이 같은 사실은 커닝햄이 보고한 한국선교내용들과도 너무 달

랐고, 이인범 목사가 동경 요츠야선교회에 보고하여 윌리엄 D. 

커닝햄 선교사로 하여금 열광하게 만든 내용들과도 크게 달랐

다. 신고 되지 아니한 불법적인 교회들이 훨씬 많은 총 12개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신고 된 내용만가지고 볼 때는 

1924년부터 1935년까지 요츠야선교회의 조선기독교회(한국 그

리스도의 교회) 숫자는 총 3개뿐이었다. 이 사실을 반영하듯이,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3년도 제416표, ‘1933년(도)말 교회당 

포교소 강의소 현황’에도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는 3개로 표

기되었다. 또 이들 교회들의 교인수가 1933년 30명; 1934년 

73명; 1935년 87명; 1936년 130명; 1937년 97명으로 조사

되었다[<소화 9년 3월 치안정황> 국사편찬위원회: 경기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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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4장 부표: 6. 종교교세조사표,’ 272-276쪽]; [<소화 13년 

9월 치안정황> 국사편찬위원회: 경기도경찰부, ‘부표: 종교교무

(세)조사표(외국인포교)’ 102-103쪽]. 

성낙소는 1932년 12월 10일 경기도 경성부 숭4동 4번지에

서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106번지로 포교관리사무소위치변경계

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857호 6면(소화 8년 3월 

20일)>.

성낙소는 1932년 12월 17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경성교회 포교소설

치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성낙소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

회 경성교회에 성낙소의 포교담임자계를, 24일에는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 동경사곡선교회 기

독교회 아현교회에 김문화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문화(경기도 경성부 원동)의 포교계를 계출하였고<조선

총독부관보 제1829호 6면(소화 8년 2월 15일)>, 포교규칙 제

10조에 의거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아현교회에 김문화의 포교담임자계를 계출하였다<조

선총독부관보 제1857호 6면(소화 8년 3월 20일)>.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거주)는 1933년 2월 1일 포교

규칙 제9조에 의거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의 포교담임자

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882호 9-10면(소화 8년 

4월 20일)>.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거주)는 1934년 2월 26일 포

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 동경사곡

선교회 기독교회 아현기독교회(구포교자 김문화)에 포교담임자

변경계를 계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2257호 6면(소화 9년 

7월 19일)>, 동년 5월 18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동경사곡

선교회 기독교회 경성교회를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에서 적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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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

2257호 6면(소화 9년 7월 19일)>.

성낙소 목사가 1934년 2월 26일과 5월 18일에 계출한 두 

건은 요츠야선교회로부터 1933년 5월 20일 조선지역 포교관리

자에서 해임된 후에도 1936년 1월 10일까지 포교관리자의 책

임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이인범 목사는 

1933년 6월 5일 조선지역 포교책임자로 임명받고 동년 9월에 

입국하여 인천 기독교회 송현교회를 맡아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계출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의 포교관리자변경계가 받아드려진 것은 1936년 1월 10일이었

다. 이인범은 포교관리자주소를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의 17

번지로 바꿨다<조선총독부관보 제2752호 12면(소화 11년 3월 

18일)>. 

이인범은 1936년 7월 8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경기

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에 포교관리자사무소를 둔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교파명변경계를 계출<조선총독부관보 제2883호 

6면(소화 11년 8월 21일)>하고 9월 4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의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106번지 거주)와 김문화 

목사(경기도 경성부 원동정 8의 4번지 거주)의 포교폐지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이뿐 아니라, 이인범은 1936년 9

월 4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기독

교회(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의 구설립자 성낙소를 이

인범(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의 17번지 거주)으로 포교소설립

자변경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3042호 6면(소화 12년 3월 9

일)>, 동년 12월 23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

선교회 기독교회 인천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9번지)의 구

설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으로 

포교소설립자변경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43호 

9면(소화 12년 7월 8일)>. 이로써 성낙소와 김문화는 ‘기독교

회 조선선교회’의 포교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인범은 성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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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신고된 것들을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세탁시켰다. 

커닝햄은 전 조선총독부 총독 사이토 마코토 자작에게 보낸 

1935년 10월 11일 편지에서 성낙소가 “무능하기 때문에,” 11

월 16일에는 성낙소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해임하였다고 하였

고, 동년 12월 11일 조선총독부(Chosen Sotokufu, Keijo, 

Chosen)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는 “성씨를 1933년 5월 20일 

해임하였다”고 하였다. 또 성낙소는 요츠야선교회의 대적자이

고, “자기가 해고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면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커닝햄

이 성낙소를 해임시킨 것은 성낙소가 무능했거나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포교관리자 자리를 탐낸 이인범에 현혹되었기 때문이었

다. 커닝햄은 이인범을 “조선의 여호수아” 혹은 “조선의 알렉산

더 캠벨”이라고 부를 만큼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다.

4. 성낙소 목사의 ‘조선야소교회’에서의 활동

성낙소 목사는 1936년 1월 10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에 소환되어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사직서를 

썼고, 동년 9월 4일 새로 포교관리자가 된 이인범으로부터 김

문화 목사와 함께 포교폐지를 당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37

년 4월에 김문화의 연락으로 존 T. 채이스 선교사와 재회하였

다. 성낙소와 그의 교회는 1939년에 가서야 채이스의 제3호 교

회로 편입되었다. 그 이유는 성낙소가 채이스와 재회하기 직전

에 조선야소교회에 막 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는, 비록 

적선정 교회를 내수정 106의 1번지로 옮겨와 조선야소교회에 

가입하였지만, 이름만큼은 경성교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성낙소는 조선야소교회에 적만 두었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침례와 매주일 주의 만찬을 시행하는 기독교회를 하고 있었고, 

채이스와 재회한 때로부터 송월정 32번지 서울성서훈련원에 출

석하여 김요한, 최상현, 김문화, 백낙중, 박판조 등과 함께 기독

교회(그리스도의 교회)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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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소 목사는 이인범의 포교폐지계 계출로 인해서 합법적으

로 목회사역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포교계를 조

선총독부에 계출해줄 교단이 필요하였다. 그 때문에 1937년경

부터 성낙소는 조선야소교회에 약 2년 정도 적을 두었던 것으

로 추정된다. 

조선야소교회는 1938년 3월 31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성

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조선총독부관보 제4024호 3면(소화 15년 6월 21일)>, 포교

규칙 제9조에 의거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60번지 

거주)의 경성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 포교소

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경성교회에 성낙소 목사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38호 4-5

면(소화 15년 7월 8일)>.

5.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자료 

(1)<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 건>

(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2년, 

관리번호: CJA0004799)

(2)‘1933년(도)말 교회당 포교소 강의소 현황’ <조선총독부

통계연보>(1933년도 제416표)

(3)‘4장 부표: 6. 종교교세조사표’<치안정황>(경기도경찰부, 

소화 9년 3월, 272-276쪽)

(4)‘부표: 종교교무(세)조사표(외국인포교)’<치안정황> (경기

도경찰부, 소화 13년 9월, 102-103쪽).

  

***아래의 사진들은 위의 자료들에서 선별하여 캡처한 것들로

써 총 10장입니다. 모든 사진들을 다 보시기를 원하시면 상기

명의 자료들을 검색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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